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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1, 이유림2, 유진우2*

1디자인 팩토리, 2신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The Perception of Fashion and Emotional Tendency in Lookism 

Jang-Hyeon Kim1, Yu-Rim Lee2, Jin-Woo Yu2*

1Design Factory
2Division of Beauty Design, Shin-Gyeong University 

요  약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개인 간의 우열이나 사회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 여겨지며, 신체적 자아의
확장이라 여겨지는 패션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의 감성적 경향과 외모지상주의가 패션
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명해보고, 향후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
과 패션에 대한 태도의 함의점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쇼셜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서술
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감성적 경향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적 인식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으로는 과소비의 조장, 패션에 국한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왜곡된 인식의 확장, 획일화된 패션의 양산의 견해가 주를 이루
었다.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패션 소비 시장의 활성화, 패션 정보의 확산과 의복의 기술적 증진,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의
정립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셋째, 외모지상주의로부터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에 대한 함의점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타인의 총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자세의 확립,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Abstract  Lookism in modern society is considered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superiority/inferiority 
between individuals or the success/failure of social life. Therefore, lookism greatly influences fashion, 
which is regarded as an extension of the physical self.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motional 
tendency of lookism and how lookism affects fashion from the learner's point of view. This study also 
provides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emotional
tendency towards lookism was found to show a high level of critical awareness and concern about 
lookism.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influences of lookism on fashion were found. These
negative perceptions were mainly on aggravating excessive consumption, expanding the distorted 
perception that evaluates others through fashion, and mass production of standardized fashion. On the 
other hand, positive perceptions were mainly on revitalizing the fashion consumer market, disseminating
fashion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clothing, and improving self-esteem by 
establishing own fashion style. Third, the implication for the social aspect that needs to be changed from
lookism requires a change in the social atmosphere. In particular, the social atmosphere should change
by respecting individuality, establishing an inclusive attitude to embrace the holistic aspects of others,
and respecting the interest and affection for oneself. 

Keywords : Lookism, Emotional Tendency, Undergraduate Students' Perspectives, Influences of Lookism
on Fashion, Aspect of Society in Lo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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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다”라고 명시될 
만큼 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겉으
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1]으로 명명되는 외모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주요
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앞서 언
급한 긍정적인 영향력 보다는 개인 간의 우열이나 사회
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인성이나 능력보다는 외모의 경쟁력이 우선
시 되는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비단 인간의 신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제 2의 피
부라 명명되는 의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Sontag 
and Schalter[2]는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자, 자
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라 언급하였으
며, Cash[3]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감정은 행동
적 실천에 영향을 주어 불만족스러운 신체부분이나 체형
을 은폐 또는 보충하는 노력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
다. 즉, 의복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의 확장으로서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생성되는 신체의 감정이나 느낌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새
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시기인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의식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운동이나 다이어트, 피부미용
과 같이 신체와 관련된 미적 행위뿐만 아니라 패션에 대
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4].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외모지
상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 신체
에 국한되어 다수 진행되었음에 따라 패션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감성적 경향 분
석 및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명해보고, 향후 외모지상
주의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에 대한 함의점을 
논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 만연
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 및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사회적 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쇼셜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서술형 설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외모지상주의의 개념 및 외모지상주의와 패션의 상관관
계에 관련된 전문서적, 선행 연구, 인터넷 및 국내외 단
행본을 토대로 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쇼셜 데이터 분석 
연구로는 Sometrend를 기반으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하
여 대중들이 느끼는 감성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최종적
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응답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외모지상주의는 “외모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사고 방

식”[5]을 의미하며, 영문으로 Lookism이라 명명된다. 이 
용어는 William Safire가 New York times의 논평에서 
이 시대의 새로운 차별적 요소로 외모의 등장을 언급하
며, Lookism의 용어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대중
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6]. 

외모지상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Louis and Steven[7]은 외모지상주의는 외모가 가
치의 최우선이 되어 여러 차별을 생산해내어 사회 속에
서 인간으로서 평등을 해치는 현상이라고 명명하였다. 
Patzer[8]에 의하면 외모지상주의는 상업자본의 소비와 
생산 체제 하에서 물신주의가 반영된 매스 미디어를 통
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장되어 개인의 삶뿐만 아
니라 개개인이 이루고 있는 사회 문화까지 작용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Cavico et al.[9]은 외모지상주의 경향이 
외모로 인한 인간의 계급화와 서열화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하였으며, Hass and Gergory[10]의 연구에
서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및 연인 관계
에서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혜택을 받는다고 기술
하였다. Um[11]의 연구에 의하면 외모지상주의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외모
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미에 대한 편애나 비호감을 의미
하며, 이는 차별과 편견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모지상주의에서 외모는 차별적 의식 구조의 
형성에 대한 기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모지
상주의는 매스 미디어가 상업주의 기반 하에 현실과 동
떨어진 편협한 미의 기준들을 대중들에게 제시함으로서 
현실의 보편화된 규범으로 수용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
를 형성하며, 이 기준에 부적합한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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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인간의 아
름다움이 상업주의 아래 물신화되고 있음을 뜻하며, 외
모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 섭식장애, 대인불안과 같은 
개인적 문제의 유발 및 특정 외모만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조 형성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판단하고자 하는 대인
지각의 단서를 내적 단서보다는 외적 단서에 치중함에 따
라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모에 대한 대
인지각 정도가 높다는 측면을 뜻하는데, 이는 자기 인식
에 대한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문화권에서도 다르게 나타난
다. Sub et al.[12]에 의하면 동양인들은 사회적 역할이
나 지위 같은 외적 특성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서양인들은 개인의 성격이나 생각, 능력과 
같은 내적 단서를 토대로 자신을 규정함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각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자기 인식의 
방식에 대한 차이로 출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Markus and Kitayama[13]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권은 사회적 맥락과 자신을 분화하여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여기는 독립적 자기 개념이 우세하며, 집단주의문
화권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상호의
존적 자기 개념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이상
의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
적 경향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대인지각의 단서로 성격, 능
력과 같은 내적인 특성보다 외적 특성, 즉, 외모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2.2 대인지각의 단서로서 신체 이미지와 패션
외모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개인의 패션 

소비 시장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
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외모
지상주의는 대인지각의 단서로 외모나 사회적 지위,옷차
림과 같은 외적인 단서들만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을 인
식하고 평가하는 인간관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외모란 “겉으로 드라나 보이는 모양”[1]으로 , 자
신의 외형적 이미지 형성하는 여러 단서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신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외적 단서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신체 위에 입혀지는 의복을 들 
수 있다. 의복은 개인의 이미지의 85%를 차지할 만큼 많
은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다. 의복은 외모를 구성하는데 
인간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환경이며, 신체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신체의 연장된 자아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14]. 즉, 사람들은 의복과 자신을 일원화하며, 
의복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 인지함
으로서 한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다. Cash[3]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감정
은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주어 만족스럽지 못한 신체부
분 및 체형을 은폐하거나 보충하는 노력을 동기화시킨다
고 하였다. Compton[15]는 신체적 자아상이 미약한 사
람은 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적 자아를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와 의복은 필수불결하게 효과적인 신체 이
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
으로,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패션의 효용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모지상주의
가 제시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창출하지 못
할 시, 대중들에게 외면 받는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필요가 있다.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외모지상주의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인문학
적 접근을 토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거나
[16-18], 청소년을 중심으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싵태의 
파악 및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와 신체변형 욕구에 미디
어 이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19,20].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웹툰을 중
심으로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조
명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1]. 외모지상주의와 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 and Chun[22]은 
패션 Youtube의 영상과 댓글을 토대로 외모지상주의의 
표현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Jung[23]는 여성의 외모관리행동 및 소비성향에 외모지상
주의가 미치는 영향관계를 조명해보고, 자기효능감 및 감
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외모지상주의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지만, 외모지상주의의 해결방안이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외모지상주의의 실태 및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을 미
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외모
지상주의적 경향이 여러 사회 병리현상들을 초래하고, 
무언의 사회적 차별을 생산해내고 있음을 고려해 볼 시, 
외모지상주의에서 느끼는 대중들의 감성적 경향을 고찰
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신체 이미지
를 구성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패션이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의미
를 파악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
구는 사회와 학업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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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
악해봄으로서 향후 외모지상주의로부터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3. 현대사회에 나타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감성적 경향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선행연구[24, 25]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대중
들의 감성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감성적 경향 분
석은 최근 3년간 빅테이터 분석 플렛폼인 Sometrend에 
외모지상주의 키워드와 관련된 감성어를 추출하였으며, 
외모지상주의의 년 단위 언급량 상위 10위의 감성어를 
수합하였다. 감성적 경향 파악은 감성어를 긍정, 부정으
로 나누어 연단위로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공통된 감성어를 도출
하고,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연도별 감성어(Table 1)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여
성 혐오’, ‘차별’, ‘심각한 문제’, ‘마녀사냥’과 같은 부정
어가 나타났고, ‘예쁘다’, ‘훈남’, ‘잘생기다’, ‘미인’ 등의 
긍정어가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차별’, ‘여성혐오’, 
‘스트레스’, ‘비판하다’와 같은 부정어가 나타났고, ‘멋있
다’, ‘아름다움’, ‘이쁘다’, ‘좋다’등의 긍정어가 나타났다. 
2021년도에는 ‘심하다’, ‘차별’, ‘싫다’, ‘비판하다’ 등의 
부정어가 나타났고, ‘예쁘다’, ‘좋다’, ‘잘생기다’, ‘천사’
와 같은 긍정어가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2019
년 54%, 2020년 69%로 부정적인 감성어가 긍정적인 감
성어보다 높았던 반면에, 2021년에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어가 77%로 부정적인 감성어에 비해 
급격하게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 상
황의 장기화로 인하여 영상 기반의 언텍트 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영상에서 보여진 외모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이루어진데 기인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Years Negative Positive

2019 Misogyny, discrimination, 
serious problem, witch hunt 

Beautiful, men like eye 
candy, handsome, beauty’ 

2020 Discrimination, misogyny, 
stress, criticize

Splendid, beauty, 
pretty, like

2021 Immoderate, discrimination, 
unlike, criticize

Beautiful, like, 
handsome, angel

Table 1. Changes in emotional words about lookism 
by year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근 3년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감성적 경향(Table 2)을 살펴보면, 부정어에는 
‘차별’, ‘논란’, ‘여성혐오’, ‘비판하다’, ‘심하다’, ‘심각한 
문제’, ‘마녀사냥’, ‘스트레스’, ‘싫다’, ‘성형괴물’의 단어
가 나타났다. 긍정어에는 ‘예쁘다’, ‘좋다’, ‘잘생기다’, 
‘좋아하다’, ‘멋있다’, ‘훈남’, ‘얼짱’, ‘아름다움’, ‘천사’, 
‘상냥’이 나타났다. 부정어에는 주로 외모지상주의로 인
하여 받았던 감정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긍정어에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주목받
는 대상에 대한 시각적인 평가의 감정이 다수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해
보면 Fig. 1과 같다. 

No. Negative Positive
1 Discrimination Pretty
2 Argument Good
3 Misogyny Handsome
4 Citicize Like
5 Immoderate Splendid
6 Serious problem Men like eye candy

7 Witch hunt A person with 
a very beautiful face

8 Stress Beauty
9 Plastic surgery monster Angel
10 Hate Suavity

Table 2. Emotional tendency of lookism in 3 years

Fig. 1. Visualization of the emotional tendency of 
lookism through word cloud for 3 year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외모지상주
의는 타인에게 시각적인 미적 평가를 발현시키는데 영향
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
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며, 대중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우려를 직·간접적으
로 나타내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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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학생
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79명의 대학생들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한 서술형 응답을 수행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입장 중 한 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임의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제한 개방형 질문을 
적용하였다. 제한 개방형 질문은 두세 가지에 한하여 응
답을 요하는 설문지법으로, 응답의 자율성 확보 및 연구
자가 추정하지 못한 새로운 응답을 취합할 수 있는 강점
을 갖고 있다[26].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45명(56.96%)이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정인 인
식을 갖고 있었으며, 34명(43.04%)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분석

대학생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
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정적 인식
에 대한 첫 번째 배경으로 과소비의 조장이다. “‧‧‧무
리하게 비싼 옷 가방을 사게 되는‧‧‧”, “‧‧‧실제 
지닌 경제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하게‧‧‧”, “‧
‧‧유행에 따라가기 위해‧‧‧무분별하게 지출을‧‧
‧”, “‧‧‧‧꼭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욕구로 과소비로 이어질‧‧‧”라는 응답처럼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생성된 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이 패션 상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는 부
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는 외모지상주의가 단순히 타인의 신체에 국한하여 평가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이미지로 확장됨을 뜻하는 것
으로, 성형이나 다이어트 등의 신체적 변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패션 스타일까지 미적 소비를  확장하여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됨을 의
미한다. Ryan[27]에 의하면 대학생은 외모에 관심이 많
은 시기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복과 외모를 통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향

이 높다고 하였다. 즉, 보다 사실적인 형태로서 자신을 
보이길 원하는 대학생들은 패션에 대한 가격이나 브랜드
로 자신을 물화된 신체로 만들어내게 되고, 패션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과소비를 야기하게 된다. 자아매력가치를 
높이기 위한 패션의 소비는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
에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과소비는 순간적 쾌락
에 의해 일어나기에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삶의 수준 
자체가 피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이 좋은 이미지
를 만들어줄 수 는 있지만, 모든 결점을 보완할만한 스펙
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서 필요한 패션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보는 자세가 중요
하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정적 인식
에 대한 두 번째 배경으로 패션에 국한하여 타인을 평가
하는 왜곡된 인식의 확장이다.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가치만을 강조하게 되는‧‧‧”, “‧‧‧명
품 옷이나 가방 등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
무조건적인 고급스러운 차림새가 자신들의 가치를 높여
준다는 착각”,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일부러 말을 섞지 않고 피했던‧‧‧”이라는 응답처럼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패션에서 암묵적인 
위계적 층위가 생성되게 됨을 우려하고 있었다. 즉, 외모
지상주의로 인하여 대중들은 타인에 대한 시선과 부정적
인 평가를 은폐하기 위해 고가의 패션을 하나의 도구로
서 활용하게 되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질만능
주의의 틀 속에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im[28]에 의하면 “외모지상주의와 더불어 
명품의 열풍은 한 사람을 판단할 시 시간을 들여 성격, 
능력, 다른 재능 등을 파악하기보다는 몇 초 동안에 얼굴
과 명품 패션으로 판단하려는 현대인들의 경망한 조급
증”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Lee[29]는 우리 사회의 타
인 지향적인 세태를 언급하며, 외모지상주의나 명품의 
열풍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주체성을 잃
어버린 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외모지상주의와 패션 명품에 치우쳐진 편향된 사고는 빠
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하나의 
물질적 객체로 판별하고자하는 왜곡된 시선 속에서 나타
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패션산업의 활성
화를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패션 산업에서의 양극화를 유
발하며, 더 나아가 명품 패션만이 존재하고, 가치소비에 
부합하는 패션은 사라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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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 번째 배경으로 획일화된 패션의 양산이다. 
“‧‧‧패션의 다양성을 획일화시키고‧‧‧”, “‧‧‧개
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패션을 
갖추기를 강요‧‧‧”, “‧‧‧개성있는 자신만의 스타일
은 점점 사라지게‧‧‧”, “‧‧‧획일화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무난한 스타일의 옷만 고집‧‧‧”, “‧‧‧사회 
패션 트렌드에 발을 맞추지 않으면 금세 패션 감각이 부
족한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라는 응답처럼 학습자
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획일화된 패션이 양산될 것
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서 개인의 다양성은 소실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시대이지만,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소비자들
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보다는 타인들
의 시선에 적합한 패션을 선택하게 된다. Kim[30]에 의
하면 패션이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명명하고 
있다.  즉,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패션 스타일의 암묵적 
제한은 자신에게 적합한 스타일에 대한 대중들의 분별력
을 저해시키고, 개개인마다 함양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
를 상실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패션 기업 
또한 다양성 보다는 외모지상주의의 흐름에 편협한 디자
인과 사이즈의 정형화된 상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는 변
화를 전제로 하는 패션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패션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퇴보를 앞당기는 역
효과를 낳을 수 있다.

4.2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분석

대학생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인하여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기술해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긍정적 인식
에 대한 첫 번째 배경으로, 패션 시장의 활성화이다. “‧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패션 
산업이 발전할 일은 절대 없었을‧‧‧”, “‧‧‧외모에 
따른 패션의 다양성도 점차 커지고‧‧‧패션 산업의 크
기도 비례하게 커지고‧‧‧”, “‧‧‧패션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함으로서 사람들은 더 많은 패션 아이템을 소비
하고‧‧‧”라는 응답처럼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대중들이 패션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고, 패션 시
장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외모지상
주의는 한 개인이 외모의 타자성에 대한 정신적 영향을 
주는 세태로, 대중들은 자신이 얼마나 더 예뻐지고 타인

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신체는 타고난 체형과 골격을 갖고 있음으로 자신
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바꾸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Kim[31]에 의하면 패션행동은 인상관리와 자기표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실현시
키기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
다. 즉, 대중들은 신체적 한계를 은폐하고, 자신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패션을 활용하게 된
다. 이 같이 패션에 대한 높은 수요는 패션산업에서 더 
넓은 소비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상품뿐만 아니라 
패션 코디네이터나 컨설턴트와 같은 직군까지 창출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모지상주의가 한국 패션 시장의 활
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긍정적 인식
에 대한 두 번째 배경으로, 패션 정보의 확산과 의복의 
기술적 증진이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패
션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패션
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여
러 사람의 체형과 이미지를 고려한 의상들과 성능을 가
진 여러 의상이 많이 발전될 것이며‧‧‧”, “‧‧‧콤플
렉스를 보정할 수 있는 의상이 개발되었다는‧‧‧”, 라
는 응답처럼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패션에 대
한 다양한 정보들이 더욱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복
에 대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
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한 개인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
하게 타인에게 비쳐지는 외적 이미지가 자신의 정체성으
로 인지된다. 외양에서 패션은 60%~85%를 차지할 정도
로 개인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 속에서 
TPO를 고려한 패션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음과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적인 의미
를 갖는다[32]. 자신에게 적합한 패션을 위해서는 패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거 패션에 대한 다양
한 정보들이 서적이나 잡지에 국한되어 일방향으로 전달
되었다면, 현재에는 영상 기반의 인터넷 플랫폼 또는 AI
의 기술적 접근을 토대로 대중들이 보다 용이하게 다양
한 패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자신의 패션 정보까지도 서로 공
유하는 쌍방향 소통을 진행함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패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
능케 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외모지
상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이 패션의 정보를 확
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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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주는 보정용 의복의 개발과 판
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
성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남성의 경
우 좁은 어깨를 보완해주거나, 마른 체형이나 가슴 근육
을 보정해주는 의복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여성의 경
우 가슴이나 골반, 엉덩이 등 전신을 보정해주는 상품 위
주로 전개되고 있다[33]. 이 같은 제품들은 외모지상주의
의 심화를 가속화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성 의복은 운동이나 식이요법으
로 신체적 외형을 보완해줄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활용됨으로서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며, 자존
감까지도 향상시켜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
를 은폐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능성 의복에 대한 개발
의 확대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의복을 
통하여 신체적 긍지를 회복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의 긍정적 인식
에 대한 세 번째 배경으로,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의 정립
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이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
게 되고, 다양한 패션을 접하고 입어봄으로서 자신의 패
션스타일을 확립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자신만의 패션, 좋아
하는 스타일 등을 알게 되어 각자 개성있는 스타일을 갖
게‧‧‧”라는 응답처럼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인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패션스타일을 찾을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있다. Lee and Lee[34]는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이자, 능동적인 방법임을 
언급하며, 개인의 미적가치나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삶의 한 방식이
라고 기술하였다. 외모지상주의로부터 오는 열등감의 극
복은 자신을 남들 앞에 어떻게 표출할 것이며, 어떻게 보
일 것인지에 대한 건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
로, 자신의 이미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개
성이 돋보이는 패션 스타일을 완성해야 함은 자명한 사
실이다. 패션 스타일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개척하고 변화시켜야만 차
별화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즉, 외모지상주의로 인하
여 다양한 패션을 접하고 착용해보는 경험적 접근은 자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존감을 고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의 정립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외모지상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차별적 의식 구조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개척하는 주체적 
자아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
장 큰 배경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미의 기준에 대한 생산을 지목하고 있었다. “‧‧‧미디
어 매체는 외모에 대한 비판을 줄여야‧‧‧”, “매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신중히‧‧‧”, “‧‧‧여
러 매체로 보여지는 연예인을 통해서 미의 기준이정해지
고‧‧‧”, “‧‧‧영상 광고들이나 화보들은 실현이 불
가능할 정도로 허위 광고를 하거나 외모를 강조하는데‧
‧‧”, “‧‧‧예쁘고 잘생긴 모델, 연예인들이 입는 옷
들을‧‧‧무리해서 비싼 옷, 가방을 사게 되는‧‧‧”라
는 응답처럼 대학생들은 대중매체에서 무분별하게 나타
나는 외모와 이에 따른 패션의 정형화된 정보가 미에 대
한 편향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
여 언급하고 있다. 즉, 사회상의 창이라 일컬어지는 대중
매체가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외모지상주의를 확대·재
상산하여 전파시키고 더욱 강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하여 대중들은 대중매체에서 
요구하는 외모와 패션 스타일을 여과 없이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며, 내면화하게 된다. 즉, 대중매체에서 선보이는 
심미적 기준은 대중들에게 사회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미
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키는 기제
가 될 수 있으며, 외모변형행동욕구나 패션소비행동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Lennon and Rudd[35]에 의하면 
자신의 실제 이미지와 미디어 속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외모를 
치장함으로서 본연의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한다고 언급
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외모지상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미의 대칭적 기준을 해소하거나, 재정립한다는 측면은 
매우 난해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가 건강한 미디어 환경의 
구축을 위해  외모에 대한 올바른 미적 경험의 진상을 전
달할 수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실질적인 역할을 
이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외모지상주의로부터 변화되어야 할 
사회상에 대한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해본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감성
적 경향 분석과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기반을 두어 외모지상주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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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태도에 대한 함의점을 제언
하고자 한다. 함의점은 크게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타자와 자아에 대한 태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의 사회상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자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외면에 편중하기보다
는 총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
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함양하고 있는 가장 기
본적인 본성이다. 하지만, 현재 외모지상주의와 같이 인
간의 외모를 차별화하거나 지나치게 중시하는 측면을 정
당화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는 사람마다 미에 대한 기
준도 서로 다르며, 외모만이 타인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1차적으로 인간의 
시각에 의하여 인지되는 부분이 외모임으로 선제적인 기
준이 될 수는 있지만, 외모의 우열이 능력의 우열이 아님
을 인지하면서도, 인간의 인격이나 성품 등의 내면을 들
어다보기보다는 외형 미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은 
외모와 상관없는 분야에서도 외모만을 과도하게 그 가치
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실존
주의자인 Sartre[36]는 “인간의 존재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기에, 본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말하며, 인간의 실존은 
본질로 해석할 수 없는 유의미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
고, 인간의 본질에만 중점을 두어 물화시키는 풍조를 양
산하게 된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서는 외모만이 타인을 가늠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
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측면을 인지하고, 외모에 국한
된 왜곡된 시선의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
적인 타인의 자아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마음
가짐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타인
의 내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적 시각을 함양하
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자아적인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시선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요구
된다. 외모지상주의의 시발점은 타인에 대한 시선, 즉,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된
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 부합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
인 욕구에서 발현된 외모지상주의에서 극적인 패러다임
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 틀림
이 없다. “우리사회는 끊임없이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자 
욕망을 창조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결핍들을 존재 

속으로 가져오도록 한다”고 언급한 Williams[37]의 견해
처럼 우리사회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인간 존재의 
결핍을 생산내고 인간 본연의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외모를 중요시 하는 사회로 변모되어감에 따라 무의식적
으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
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들
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모를 지향하는 사회의 전
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을 괴롭히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Foucault[38]는 “주체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개선해 어느 
정도는 현재의 자신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회적 시류와 연대성을 갈구
하거나, 타자를 평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성찰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우리 사회를 구성
하는 개개인들이 인간의 존재로서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
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요구
됨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주체적 욕망과 외모지상주
의로 인해 결핍된 자아를 충족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현
대 사회와 자신의 삶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존재의 수립 
및 자신의 참된 모습을 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모가 내면의 마음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신체의 외형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자신에 대한 애
정도가 높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였을지
라도 타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립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본인의 생각과 조
금 다르더라도 타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사람의 취향
과 개성을 이해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자기
가 좋아하는 심미관은 각자 다르며, 신체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 가치,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대이다. “싫어하는 것까지 
하나의 취향으로 포함시켜 그 기호를 존중한다”를 뜻하는 
싫존주의[39]의 등장은 그만큼 현대 사회가 유교적 기조
에 따라 예의와 겸손을 덕목으로 인지하던 과거와는 다
르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로 전
환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개성이라는 측면과 자아의 확장체인 패션이 하나의 차별
의 대상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해주여야만 하며, 개인 또
는 사회적 기준에 다소 벗어나는 패션 스타일이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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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자율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타인에 대한 배려
와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인 자유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외모에만 편중된 사회문화적 태도
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보다 다각화된 개인의 
외연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제언하였던 일련의 함의점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
성된 외모의 상징적 기준들이 보다 완화될 것이며, 더 나
아가 외모에 편중된 사회적 시선을 인간 본연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모
두가 외모지상주의로 발현된 자존감의 상실을 회복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다양한 직관과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이데올로기의 형성에도 이
바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하는 바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감성적 경향 분석 및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학생들
의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변화
되어야 할 사회상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외모지상주의에 관련된 감
성적 경향은 ‘예쁘다, 잘생기다, 훈남, 얼짱’등의 긍정적
인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키워드는 ‘차별, 논
란, 여성혐오, 비판하다’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키워
드로 외모지상주의에 관련된 경향을 살펴보았을 시, 외
모지상주의가 타인에게 시각적인 미적 감흥을 발현시키
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모지
상주의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며, 대
중들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우려를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둘째,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과소비의 조
장, 타인을 평가하는 왜곡된 인식의 확장, 획일화된 패션
의 양산이라는 견해가 나타났다. 외모지상주의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패
션 시장의 활성화, 패션 정보의 확산과 의복의 기술적 증
진,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의 정립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
의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확산되는 주
요한 원인은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미의 기준에 대한 생
산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함양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외모지상주의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
회상에 대한 함의점은 첫째,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
는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둘째, 타인의 외면에 편중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자세의 
확립, 셋째, 타인에 대한 시선 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병폐를 완
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은 결국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우리사회에
서 외모지상주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대중매
체에서 생산되는 미가 상대성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고착화됨으로서 인간을 물화된 객체로 인지하고자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모두가 이를 방관적 자세로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안일한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해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일원들 모
두가 외모만을 타인의 가치로 규정짓는 편협한 심미안에
서 벗어나 서로 상대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수
용하는 의식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는 인간 본연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
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교두보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중받는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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